성 명 서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최근 끊임없는 악재들로 무너진 고객들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KT로 다시 서기 위하여 밤낮없이 고군분투하는 2만5천 조합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며, 조합원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 KT가 100년 통신역사의 주역으로 굳게 자리하여 왔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소중한 일터 KT가 모래탑처럼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유선에서 무선으로 통신 중심축이 빠르게 이동 하면서 유선수익은 가파르게 급감하였고, 무선수익 역시 포화상태의 숨막히는 경쟁 속에 제자리걸음 조차 쉽지 않았다. 이를 대체할 신 사업 발굴마저 요원한 상황에서 급기야 창사이래 최초 적자전환이라는 충격적 결과에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는 미봉책만으로는 누구의 안위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지금, 이대로 가면 우리 눈앞에서 KT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자 한다. 회사가 없으면 조합도, 조합원도 있을 수 없고, 우리 삶의 터전도 송두리째 사라져 다 같이 공멸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노동조합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한 채, 명예 퇴직과 인사복지제도 개선 등 피나는 노력을 회사와 함께 시행하기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동고동락해온 조합원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안타까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나, 모두의 공멸 대신, 다같이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해답을 찾기 위함이다.
총 파업 총 투쟁으로 그 흐름을 바꾸어볼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정보유출 등 KT를 둘러싼 각종 악재로 이미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린 지금, 연이은 기업 도산과 기업 이기주의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 고통 분배 대신 투쟁과 파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예 화약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초일류 대기업들과 무한 경쟁에서 살아 남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현실에서 국민들마저 완전히 등을 돌린다면 더 이상 우리는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사업합리화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께서는 갑작스런 변화와 결정에 크나큰 당혹함과 서운함을 느끼실 것이나, 이는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열한 위기상황에서 모두의 공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오히려 어떤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역량 배가의 발판과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별명퇴 시행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분들이 영업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또 한번 명예퇴직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며, 최대한 준비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금전적 보상과 재취업 100% 알선 등 좋은 퇴직 여건을 제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선후배와 동료들을 떠나 보내고 남은 조합원에게는 현 위기를 극복하고 KT를 다시 일으켜야 할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인사복지제도 개선 등이 개인적으로 유불리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다 같이 살아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들에 적극 동참하고 고통을 감내하며 함께 나아가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모두에게 어려운 결정이 되겠지만, 우리의 많은 노력을 계기로 남은 조합원과 떠나는 조합원 모두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만5천 조합원의 노력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회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실행을 지켜볼 것이며, 조합도 솔선수범하여 반드시 최선의 결과로 보답할 것이다.
[bookmark: _GoBack]우리 모두의 뜻과 의지가 하나로 뭉친다면, 반드시 우리KT는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국민기업KT로 다시 일어설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날까지 비록 지치고 힘들더라도 서로 격려하며 희망을 품고 끝까지 함께 전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4. 4. 8
KT노동조합


